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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꼭 제출해야 할까?’ ‘친구의 험담을 단톡방에서 하

면 처벌받을까?’ ‘유튜브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할까?’ 10대 청소년이라

면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질문들이다. 이러한 질문에 유튜브와 인스타그

램에 법률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게시하는 ‘꽉 변호사’가 답한다. 현직 변호

사인 지은이는 교실 내 스마트폰 제출과 관련된 학칙부터 AI를 활용한 수행

평가에서 참고해야 할 규정, 챌린지 영상 촬영과 굿즈 제작에 관련된 저작권

법까지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. 

또한 SNS 댓글이나 단톡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, 딥페이크

와 관련된 법적 책임, 유튜브 수익과 세금,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근로

기준법, 연애와 관련된 학교 규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. 책에 제시된 질

문들은 독서 토론이나 논술 수업, 수행평가 주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. 법에 

관심은 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청소년에게 

적합한 법률 안내서다.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가 궁

금한 학생, SNS를 즐기거나 창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게도 유용한 

지침서가 되어줄 책이다. 

청소년도 돈을 벌 수 있을까?

기후위기라고 하면 흔히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녹아내리는 빙하, 극단적

인 기상 현상을 떠올린다. 하지만 ‘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’라는 말만으로

는 기후변화가 인간과 생태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

다. 이 책은 기후위기를 ‘생명과학의 눈’으로 바라본다. 중학교 과학 교사인 

지은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자연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

는 관점에서 벗어나, 생명 시스템이 가진 회복력과 능동성에 주목해야 한다

고 강조한다. 이 책은 38억 년 동안 생명과 지구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

으며 변화해온 기후의 역사를 살펴보고, 기후변화와 대멸종을 견뎌온 생명

의 원리, 항상성과 진화에서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. 생명의 다양성과 공

생이라는 생태계의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‘생명 기반 해

법’도 제시한다. 각 장에 제시된 토론 질문과 생각 확장 질문은 과학적 사실

을 바탕으로 기후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,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볼 수 

있도록 구성했다. 기후변화와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중·고등학생은 물론, 

과학과 환경 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토론하고 싶은 학생과 교사에게도 추천

한다. 

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

<10대를 위한 꽉 변호사의 법률 교실>

지은이 김효겸

펴낸곳 교보문고

<생명과학의 눈으로 보면  
기후의 미래가 바뀐다>

지은이 김미정

펴낸곳 지상의책


